
Issue Report

Vol. 5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Ⅰ. 러시아 현지 이슈

Ⅱ. 한-러 기술협력 사례 

Ⅲ. 러시아 산업 현황

Ⅳ. 러시아 산업 정책

Ⅴ. 러시아 기관 소개 

04

06

08

10

15

목  차



제5호  2020. 7. 9.

【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5호 POINT 】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러시아는 예산 지원과 과학기술 분야 확대, 표준-법률 규제 시스템 개선, 인력 

육성, 생산 현지화와 수입 대체, 항공기 수출 확대 등의 정책을 전개하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의 항공산업 현황과 정책뿐 아니라 향후 한-러 항공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고려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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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러시아 현지 이슈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진행

당초 4월 22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러시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7월 1일 진행되었다. 이번 투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6월 25일부터 30일), 본투표 (7월 

1일)를 포함하여 총 7일간 실시되었다. 7월 3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표율 67.97%로 밝히며, 77.92%가 

개헌을 지지하였고 21.27%는 반대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빠른 속도로 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미 3월에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았으며, 금번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수에 달하여 정식 발효되었다. 3연임 제한인 기존 

헌법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안이 통과되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푸틴의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헌법 개정안에는 상·하원을 포함한 의회 권한 강화, 지방 정부 수장(주지사 등)들이 모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평의회' 권한 강화, 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 우위 인정 등 러시아인의 사회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던 미슈스틴 총리는 5월 19일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하였다. 미슈스틴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 이후 의료기관에서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여러 번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하늘길도 다시 열릴 전망이다. 아에로플로트 그룹은 6월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며, 

초기에는 그룹 내 저가 항공사인 포베다의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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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검토 중

러시아는 단계적으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소비자보호청이 일차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 재개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영국, 헝가리,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베트남, 중국

한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중요한 사업상 일정*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우리 국민 또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격리 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 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통상 1박 2일 소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 불가 및 임시시설 대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 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러시아 입국 시에는 14일의 격리가 필요하여 당분간 단기 

목적의 러시아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경제 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 

면제 신청인이 관련 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때에만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 면제 허용

 

▶ 올해 처음으로 한-러 정상급 교류 이루어져…, 한-러 국무총리 간 전화 통화 

한-러 수교 30주년이자 신북방 협력의 해인 금년 들어 한-러 정상급 교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6월 3일 정세균 국무 

총리와 러시아의 미슈스틴 총리 간 전화 통화에서는 ▲ 방역 협력 강화를 위한 한-러 보건장관 협력 채널 구축 ▲ 남- 북-러 

3각 협력 분야 한-러 간 협력 강화  ▲ “한러 상호교류의 해” 1년 연장 등을 합의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실질 협력 

진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 현황기술 협력 산업 정책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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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러 기술협력 사례

과  제  명 고령 인구의 근 감소증 개선을 위한 중주파 전기 근육자극 요법 신호 설계 기술 개발

참여 기업 (주)엠투웬티 연구 책임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웅 박사

지원 기관 한러 혁신센터 지원금액(기간) 5,000만원(2019. 1. ~ 2019. 12.)

▶  러시아 항공우주 원천기술인 EMS를 활용하여 피부 저항 문제를 해결하는 중주파 신호 제너레이터 
및 유연 제어 핵심 기술 개발·제품화 

- EMS 기반 헬스케어 및 의료용 중주파 전기 자극기 상용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3%이며, 2025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지표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의료 비용 확대와 맞물려 있다.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 요양 병원 이용률로 

관련 의료 비용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령 인구의 부양비를 낮추려면 노인의 신체 기능 향상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들은 운동에 필요한 기본 체력과 근육이 이미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 방법으로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중 하나인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재활환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기 근육자극 요법을 

적용하여 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활용하고 있다. 전기 근육자극 요법(Electrical Muscle Stimulation)은 관절이나 

골격 등에 부담이 되는 도구 운동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근육에 전기 자극을 직접 가해 근육을 수축·이완함으로써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MS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러시아 우주 

항공산업에서 시작되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법은 그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운동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이를 극복하려 

러시아 우주항공 기술자들은 우주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근 손실을 방지하는 

전기 자극요법, 즉 EMS를 발명했다. 이 

전기 자극요법 덕에 근육량을 유지한 우주 

비행사는 지구로 귀환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지구 중력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근육이 감퇴되지 않도록 ESA를 매커니즘의 기기를 이용하여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apce Station)에서 운동하는 우주인 모습

출처 : nasa.gov/mission_pages/station/research/news/wklysumm_week_of_18sep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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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술에도 단점은 있다. 바로 전기 자극 시 발생하는 피부 저항과 통증이다. 전기 자극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존재 

하는 통각을 거치며 피부로 흡수된다. 즉 전극의 자극 세기만큼 통증이 심해져 아프다.

㈜엠투웬티는 이미 러시아와의 기술 제휴로 저주파 및 중주파를 만드는 제너레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체의 

특성에 맞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고, EMS 원천기술을 가진 러시아 측과 기술 협의를 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웅 박사 연구진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한러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EMS 기반 재활 기기를 시장에 선보이려면 피부 저항에 따른 통증 해결, 효율적인 전극 신호제어, 유연구조 신호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웅 박사 측은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원천기술을 가진 러시아 

연구진과 임상 실험부터 현지 사업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전극 자극에 따른 피부 저항과 통점 극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어도 사용하기에 고통스럽다면 제품으로 판매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재웅 박사와 ㈜엠투웬티 측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특정 중주파를 사용해 피부 저항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방식은 피부 속 깊이 

자리한 근육을 직접 자극 

하는 효과도 있었다. 직접 자극이 아닌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근육 자극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재웅 박사와 ㈜엠투웬티는 저주파와 중주파의 변조율을 조절하여 중주파의 침투 깊이와 저주파의 근육 

자극까지 조절 가능한 전기 근육자극 신호 구현 기술과 임상 실험용 시제품 

까지 개발하였다. 

시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좋았다. EMS 기술을 적용에 대해 국내 유수 

병원 및 수술 후 빠른 재활과 고령자의 안전한 신체 활동이 필요한 재활 

병원·요양병원과 근 손실 예방 임상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해외 유명 헬스케어 업체들의 제휴 연락도 잇따랐다. 유포리아 스타일링 

(EUPHORIA STYLING), ㈜르네상스 등의 해외 법인과 유럽 및 일본 진출을 

위한 진출 등을 논의했으며. 더욱이 원천기술을 가진 러시아 측에서도 ㈜ 

엠투웬티가 개발한 고성능 EMS 장치를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은 개인 맞춤형 기술과 제품이 주를 이룰 것이다. 한러 기술협력으로 ㈜ 

엠투웬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혁신 기술의 초점 역시 개인별 특화가 가능한 의료 장비의 개발이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의 의무이다” 라고 말했듯, 

헬스케어 분야는 인류가 정복해야 할 새로운 혁신의 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러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 

혁신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산업 현황 산업 정책 기관 소개

중주파를 이용한 전기 근육자극 시제품

현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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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러시아 산업 현황

   러시아 항공산업 동향

▶ 러시아의 공항 이용자 증가,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항공산업 지원 및 기술개발에 따라 항공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1. 러시아 항공산업 발전 현황

2006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항공 제조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기 제조 기업들을 통합하여 PJSC 

UAC(Public Joint-Stock Company United Aircraf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이후 꾸준히 성장한 UAC는 2013년 

부터 현저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7년 에는 항공기 인도 수 총 133대, 매출 수익률 4.8%, 매출 4,518억 

루블을 달성하였다. 

PJSC UAC 설립에 이어 러시아 정부는 2014년에 항공산업 분야 인적자원 교육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러시아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2025 항공기 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항공기, 헬리콥터 생산, 항공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항공산업 지원에 따른 기술개발 및 공항 이용자 증가에 따라 러시아의 항공산업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2016~2018 러시아 항공산업 생산 규모 및 수출액

출처 : 러시아 산업통상부, 20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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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항공산업의 문제점

2019년 5월 5일 모스크바의 쉐레메티에보 공항에서 SSJ-100*이 충돌하여 40명의 승객과 1명의 승무원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6개월 동안 러시아가 생산한 여객기에서 발생한 두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 개발·생산한 SSJ-100 프로젝트는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엔진 테스트 

문제로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해당 기종을 운전한 조종사는 지속해서 Superjet의 랜딩 기어와 엔진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 두 번의 사고가 발생해 항공기 제조업체인 Sukhoi뿐 아니라 러시아의 항공기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또한 이 비행기의 약 10%가 미국 부품으로 제작되고 있어 미국 제재 대상 국가에서 판매하기 어렵기에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 SSJ-100(Sukhoi Super Jet 100) : 러시아 유명 항공기 제작사인 수호이가 개발해 2011년부터 시판에 들어간 108인승 규모 중형 여객기

3. 러시아의 항공기 산업 동향

항공기 개발·제조는 러시아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항공산업은 소련 붕괴 후 특히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큰 

위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항공기 분야 수요와 운송량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군용 항공기 등을 생산하고 Sukhoi Superjet 100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획하는가 하면, PJSC UAC를 설립하는 등 소련시대에 누렸던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위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AC의 ‘2025 발전 전략’은 외국 항공기 제조업체들과의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항공기 산업에서 최고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5 발전 전략’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 2014~2016년 항공기 산업 발전 프로그램 수행 현황 >
	                            단위 :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계획 성과 계획 성과 계획 성과

1 5,047,100 5,215,300 6,221,700 6,550,200 6,625,700 7,766,800

2 13,281,900 13,724,600 16,373,000 17,237,100 17,436,100 20,433,900

      출처 :  http://rulaws.ru/goverment/Postanovlenie-Pravitelstva-RF-ot-15.04.2014-N-303/, КОДИФИКАЦИЯ РФ, 2014-2016

    【참고】한러 기술협력 분야 발굴 조사, 한러혁신센터 

기술 협력 산업 정책 기관 소개현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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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러시아 산업 정책

   러시아 항공산업 정책

▶ 러시아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예산 지원과 과학기술 분야 확대, 표준-법률 규제 시스템 
개선, 인력 육성, 생산 현지화와 수입 대체, 항공기 수출 확대 등의 정책을 전개 중 

▶모스크바 항공 쇼(MAKS)를 통한 한국 항공산업 홍보 또는 비즈니스 기회 확대 필요 

1. 러시아 항공산업 장기 발전 전략

① 러시아 항공산업, 1970년대 이전까지는 질적·양적으로 서방과 경쟁

러시아의 제트 여객기 취항은 미국보다 빨랐고, 생산량이 1,000기가 넘는 기종도 있었다. 1970년대 이전에 개발된 

항공기는 IL-62, IL-86, Tu-134, Tu-154, Yak-40 등으로 당시 독자적인 항공산업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1970년대 이후 엔진 개발, 연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서방측 비행기에 뒤처졌다. 소련 

말기인 1980~1990년대에는 항공산업이 일부 성장하여 와이드 바디기, 고 바이패스비 엔진 개발 및 An-124, 투폴레프 

(Tupolev) Tu-204, 일류신(Ilushin) IL-96 등 서방과 경쟁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개발된 

항공기는 소량 생산에 그치며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소련 붕괴에 따른 경제 체제 와해로 항공산업 역시 붕괴 

수준에 처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정부는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서방과 협력하여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은 국방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가격 경쟁력과 별개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새로운 민간 항공기 수호이 슈퍼제트(SSJ) 개발 및 생산, MS-21 

개발 등이 그 결과이며, 국영기업인 통합항공기제작(UAC·OAK), 러시아 헬리콥터(Russian Helicopters) 등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항공기 제조 능력은 최종 제품 생산 면에서 세계 제3위로 2016년 항공산업 제품 판매 총액은 1조1500억 

루블(약 172억 달러)이다. 그중 러시아 민수용 항공산업 관련 제품의 비중은 전체 항공산업 생산량의 약 17%(2016년 

기준, 약 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관련 민수용 제품은 항공기 제조(22%), 항공기 엔진 제작(24%), 헬리콥터 제조(12% 

이하), 항공기 계측 및 조립 장비(약 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 러시아가 납품한 136대의 항공기 중 민간 항공기는 28대, 169대의 헬리콥터 중 민간 헬리콥터는 22대인데, 

이 중 민수용 제품 수출은 주로 항공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4억7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즉, 11대의 SSJ-100과 6대의 

헬리콥터(Ми-8 3대, Ка-32А 11ВС 2대, Ми-26ТС 1대)를 수출한 것이다. 민간 항공기 공급 물량이 적은 만큼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산 민간 항공기 및 민간 헬리콥터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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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정부, 다양한 항공산업 육성 전략 발표

• 2013~2025년 러시아 항공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
     (이하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 2014년 4월 15일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No. 303)

• 203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항공산업 육성 전략(2016년 11월 발표)

• 2025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항공산업의 민수용 제품 수출 발전 전략
     (이하 ‘2025 항공산업 수출 전략’, 2017년 9월 17일 정부 승인 N 1997-p)

①  ‘2025년까지의 러시아 항공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2014년 발표)’에서 제시한 목표  

      :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창출, 항공 기술·생산량 면에서 세계 제3위의 제조 국가 위상 확보

•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

< 표 2-1 > 2013~2025 러시아 항공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책임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부속 프로그램

① 항공기 제조            ② 헬리콘터 제조         ③ 항공 엔진 제조              ④ 항공 유닛 제조  

⑤ 항공 장치 제조       ⑥ 소형 항공                ⑦ 항공 과학 및 기술 

⑧ '2013~2025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과 '2002~2010년 및 2015년까지의 

     러시아 민간 항공기 산업 발전'에 관한 목적 프로그램 실현 보장

프로그램 목표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창출, 항공 기술 생산량 면에서 제3위 제조 업체 달성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프로그램 과제

ㆍ항공기 제조 핵심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관 창설

ㆍ항공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를 보장하는 과학-기술 부문 창설

ㆍ항공산업의 표준-법률 규제 시스템 개선

ㆍ항공산업의 인력 잠재력 개발

ㆍ국내 및 국외 시장에 러시아 항공산업 제품 출시

ㆍ주요 외국 항공기 제조업체의 현대적 생산의 현지화 및 수입 대체

프로그램의 

목표 지표와 

대상

< 프로그램의 기본적 통합 목표 지표 : 항공 제조산업 기관의 상품, 용역, 서비스 판매 (순)수익 >

ㆍ항공 제조산업의 노동 생산성                                      ㆍ항공 제조산업 기관의 판매 수익성

ㆍ항공 제조산업 기관의 자산 수익률                             ㆍ항공 제조 산업 기관의 종업원 수 

<본 프로그램의 개별적 이행 지표 >

ㆍ항공 제조산업 기관의 상품, 용역, 서비스 판매 (순)수익(비항공 수익)

ㆍ생산된 군수 및 민수용 항공기 수                               ㆍ생산된 군수 및 민수용 헬리콥터 수 

ㆍ생산된 군수 및 민수용 항공기 엔진 수                       ㆍ생산된 육상 및 수상용 가스터빈 엔진 수

ㆍ항공산업의 민수용 제품의 육상 및 선박 생산용 공급 엔진 수(2011년 대비 금액)

ㆍ2011년 대비 항공 제조산업 조직의 노동 생산성    

ㆍ2011년 대비 항공 제조산업 조직의 근로자 평균 연령 

ㆍ항공 제조산업 조직의 고급 일자리 수                       ㆍ항공산업 주직의 고정 자산 투자 

현지 이슈 산업 현황 기관 소개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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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행 

단계와 기간

ㆍ이행 기간 : 2013~2025년                        

ㆍ1단계 : 2013~2015년, 2단계 : 2016~2020년, 3단계 : 2021~2025년

프로그램 

예산 할당량

연방 예산 총액 : 7,142억 루블

< 부속 프로그램별 연방 예산 할당액 > 

제조 분야 예산 할당액 제조 분야 예산 할당액 

항공기  834억9000만 루블 항공 장치  277억3000만 루블

헬리콥터   262억4000만 루블 소형 항공  91억 루블

항공 엔진 503억2000만 루블 항공 과학 및 기술 2164억4000만 루블

항공 유닛  274억8000만 루블 프로그램 실현 보장 1422억9000만 루블

프로그램 

이행의 

기대 성과

ㆍ항공산업 조직의 노동 생산성 : 1인당 연간 1450만 루블로 증가 

ㆍ세계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 달성 목표

제조 부문 점  유  율 제조 부문 점  유  율 

민간 항공기 3.2% 군용 항공기 10.9% 

민간 헬리콥터 12% 군용 헬리콥터 16.5%

ㆍ러시아의 세계적 항공 대국 지위 유지

ㆍ항공산업이 국내총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여 

    러시아 경제가 혁신적 개발의 길로 전환되도록 보장  

ㆍ주요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과 수익성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관 조성

ㆍ국내 제조업체가 러시아연방의 민간 항공기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 

ㆍ완제기 세계 시장에서 제1위 수준, 주요 항공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2~4위 수준의 공급자 실현 

자료 :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2013~2025 항공산업 개발’, 2014년 4월 15일 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 No. 303  

주 :
 

1) 

수정 이전의 목표
2013년 대비 항공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3.5배 증가시켜 러시아 국내 운송 수요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국내 항공 장비 제조

2) 

수정 이전의 과제

ㆍ항공기 사업에서 국내 항공 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대한 지원 
ㆍ헬리콥터 분야 국내 항공 기술개발 및 촉진 
ㆍ항공기 엔진 분야 국내 항공 기술개발 및 촉진
ㆍ항공기 부품 및 계기 분야의 국내 항공 기술개발 및 촉진
ㆍ지속해서 갱신되는 선도적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지원 
ㆍ통합 개발을 지향하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 조치 이행 

 출처  : <러시아의 항공산업 육성 전략과 한-러 협력 방향 _ 민간 항공기 부품·소재 분야 중심>, KIET, 김학기 

•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은 부속 프로그램으로 항공기 제조, 헬리콥터 제조, 항공 엔진 제조, 항공 유닛 제조, 

항공 장치 제조, 소형 항공기 제조와 더불어 항공 분야 과학ㆍ기술 육성 등을 제시

②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 목표

      : 2025년 세계 민간 항공기 제조 시장의 3.2%, 군용기 제조 시장의 10.9% 달성(금액 기준) 

       < 2025년 제조 부문별 세계 시장 점유율 목표 > 

구분 헬리콥터 군용 엔진 항공 유닛 구분 헬리콥터 군용 엔진 항공 유닛

민간 12% 1.4% 4.4% 군용 16.5% 12.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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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이슈 산업 현황 기관 소개

단위 : 억 루블항공기 제조

헬리콥터 제조

항공 엔진 제조

항공 유닛 제조

항공 장치 제조

소형 항공

항공 과학기술

프로그램 이행

자료 :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2013~2025 항공산업 육성’을 참조하여 작성   
주 : 총 투자 계획 예산은 7142억 루블, 분야별 합계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출처  : <러시아의 항공산업 육성 전략과 한-러 협력 방향 _ 민간 항공기 부품·소재 분야 중심>, KIET, 김학기 

0                             500                           1,000   		   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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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2,154.4

1,422.9

277.3

91

 < 표 2-2 > 2013~2025 러시아 항공기 제조 분야 목표와 과제 

목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항공기 제조 산업 형성  

과제

ㆍ항공기 산업의 구조 조정 완료                                                       ㆍ시장에서 항공기 제조 조직의 존재 확대

ㆍ글로벌 서비스 네크워크 및 판매 서비스 시스템 개발

ㆍ러시아연방의 민강 항공기 수요를 국내 생산품으로 상당 부분 충족

기대 

효과

ㆍ2025년까지 항공기 제조 산업 조직의 노동 생산성 1인당 1819만4000루블로 증대

ㆍ생산성 증대 및 연속 생산 증가를 기반으로 항공기 공급 비용 절감

ㆍ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25년까지 금액 기준으로 각각 3.2%와 10.9% 달성

ㆍ최적의 모델을 갖춘 경쟁력 있는 세계적 수준의 조직 구성 완료

ㆍ세계 시장에서 수호이 슈퍼제트와 M5-21의 높은 안정적 운영으로 긍정적 평판 획득 

ㆍ국산 제품으로 러시아연방 민영 항공기 수요 상당 부분 충족                 ㆍ부가가치 높은 하이테크 제품 생산 확대

ㆍ러시아연방의 국가안정 보장상의 항공산업의 역할 증가               ㆍ항공기 제조 조직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 달성

ㆍ러시아연방 구성 기관들의 경제적 지표 증가(예산, 인프라 개발, 유리한 사회 조건 기여)

자료 :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2013~2025 항공산업 육성 - 부속 프로그램 1’ 요약 정리    

  출처  : <러시아의 항공산업 육성 전략과 한-러 협력 방향 _ 민간 항공기 부품·소재 분야 중심>, KIET, 김학기 

③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항공기 제조 산업 육성’으로 항공기 제조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 

항공기 제조

주요 과제 

ㆍ항공기 산업 구조 조정 완료                                     ㆍ글로벌 서비스 네크워크 및 판매 서비스 시스템 개발

ㆍ러시아 민간 항공기 수요를 상당 부분 국산품으로 충족

 ④ 항공산업 육성 국가 프로그램을 위해 2025년까지 약 7,140억 루블의 연방 예산 투입(<그림 2-1> 참조)

    • 항공 과학기술 분야 육성에 전체 투입 예정액의 1/4 이상인 2,160억 루블을 투입하고, 국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주요 부속 프로그램에 1,420억 루블의 예산을 투입  

    • 제조 분야 중 ‘항공기 제조 분야가 약 835억 루블로 상대적으로 많음 

   < 그림 2-1 > 2013~2025 러시아 항공산업 국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부문별 연방 예산 투입 계획 

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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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항공산업이 주는 시사점

러시아 정부는 ‘2025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세계 3위의 항공산업 강국의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목표 

하에 예산 지원과 과학기술 분야 확대, 표준-법률 규제 시스템 개선, 인력 육성, 생산 현지화와 수입 대체, 항공기 수출 확대 

등의 정책을 전개 중이다. 국내 수요 대부분을 국산 민간 항공기로 충족할 계획이며, 특히 항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을 통해 항공산업 기초 분야 재정립과 항공 제조 시스템·글로벌 서비스 및 판매 네트워크 확대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993년부터 모스크바 항공 쇼(국제항공우주살롱, MAKS)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MAKS-2017에는 총 36개국에서 약 180개의 외국 제조업체가 참가하였고, 약 4,000억 루블의 러시아 항공기 

공급 계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구소련 최대의 항공 쇼이자, 러시아 항공·우주산업의 일부 분야가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MAKS는 

비즈니스 차원의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다. 이를 인식한 서방의 대형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은 MAKS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직접 참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 관계자나 러시아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 및 수출 정책, 러시아와 항공 선진국 간 협력 등을 참고하여 항공산업을 한-러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항공기 제작 및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극히 한정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러 양국 간 항공산업 분야 협력을 항공기 제작, 항공 엔진, 항공 부품 및 소재 

등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항공·우주 분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항공 부품, 탄소섬유 등 소재, 기계, 

기기, 공구 등 한국의 항공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KOTRA, 무역협회,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과 함께 MAKS 참관, 심포지엄 참석, 직접적인 부스 개설 등을 통해 

한국의 항공산업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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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러시아 기관 소개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MAI)  

▶  모든 설계 부서 및 항공기 제조 공장(날개 구조, 동체, 랜딩 기어, 추진 시스템 설계에서 생산 기술 
및 경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서와 승무원을 위한 국립 연구기관 대학교

▶  소재·부품 등 전반적인 항공·우주 분야의 한-러 기술협력이 가능한 대학교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MAI : Moscow Aviation Institute)는 러시아 고등교육 기관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전문화된 

특성화 대학교이다. 항공 설계, 우주 공학, 로켓설계, 항공 엔진, 자동항법 시스템, 전자 공학 등을 중심으로 20세기 전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해 왔으며, 그 명성은 이미 유럽과 세계에 퍼져 있다. 그러나 군사와 밀접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여러 학과가 아직도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의 전신은 국가 항공산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훈련할 목적으로 설립한 고등 

항공기계학교이다. N.E. 바우만이 러시아 국립기술대학(MSTU)*의 항공 역학 교수들을 교수진으로 선발하여 1930년 

3월 20일에 문을 열었다. 창학 해에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로 개명하였으며, 2015년 3월에 러시아 연방 교육 과학부 

명령에 따라 러시아 국립 기술대학(MATI**)을 흡수하며 60만 명의 MATI 졸업생을 해당 연도에 배출하였다.  

* MSTU(Moscow State Technical University N. E. Bauman) : 모스크바 국립 과학기술대학교가 정식 명칭이며, 바우만의 이름에서  

유래해 바우만공대로도 불린다.   

** MATI(Russian State Technological University) : 치올코프스키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으며, ‘러시아 국립기술대학교’가 정식 명칭이다. 

모스크바 내의 2개 항공 전문대학 중 하나였으나, 2015년에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

교’에 편입되었다.  

<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MAI) 연혁 >

• 1930년 MVTU im.에 근거한 고등 우주공학학교 바우만에서 MAI로 개편

• 항공 과학 및 산업 전문가 교육 시작

•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의 뛰어난 성과로 레닌 훈장 받음

• 1960년 로켓 과학, 우주 및 무기 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교육 시작 

• 1980년 소비에트 국가의 발전, 특별한 용기, 평화 강화 기여 10월 혁명 훈장 받음

• 1993년 “국립 기술 대학” 지위 획득

• 2009년 “국립 연구 대학” 지위 획득

• 2015년에 MATI를 흡수 통합함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는 50년 전인 1970년대 군사 산업 단지에 있는 기업 주문에 따라 로켓 과학, 우주 비행 분야, 

무기 시스템 및 고정밀 무기 분야, 항공우주 단지 지원 프로그램 분야의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가를 교육· 

훈련하며 고정밀 무기 등의 군수 산업 및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해당 

현지 이슈 산업 현황 산업 정책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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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다른 대학교로 진출한 후 고정밀 무기 분야 등 군수· 

우주·항공산업 관련 학과를 만들며 해당 산업의 저변 연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졌다. 

창학 이래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는 항공·로켓 우주 과학 및 산업 분야에 1억700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2009년에는 경쟁력 있는 대학 개발 프로그램을 수상하며 국립 연구대학* 자격을 얻은 29개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 교수진의 연구 논문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경쟁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과정 조직 및 통합적인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  

현재 29개 대학이 '국립 연구대학'으로 지정받았다. ‘국립 연구대학’의 지위를 얻은 대학은 다른 대학교보다 더 좋은 교수진 및 교육 능

력을 보유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는 항공기의 날개 구조, 동체, 랜딩 기어, 추진 시스템 설계에서 생산 기술 및 경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설계 부서 및 항공기 제조 공장의 

디자이너와 승무원을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우주 비행사 

및 조종사로 일하는 졸업생 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 졸업생 중에는 

우주에서 15년 이상 일한 우주 비행사가 

23명이나 된다. 그들 중 14명이 65개의 우주 

유영 경험자이며, 이 대학 출신의 동문 우주 

비행사들은 현재 우주 비행사 군단에서 일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졸업생이 우주·항공·군사 관련 러시아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일반 이사 29명, 일반 디자이너 9명, 

수석 디자이너 38명, 이사 4명, 핵심 기업의 수석 관리자 97명 등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첨단 항공·로켓 및 우주 기술 시품이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 졸업생의 지도와 직접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졸업생이 러시아 산업 무역부, Roscosmos State Corporation, Rostec State Corporation, UAC JSC, Tactical Missile 

Arms Corporation JSC 및 Almaz-Antey Concern East Kazakhstan Joint-Stock Company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E. A. 페도소프의 학계 학자는 “비행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때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의 중요성과 

역할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졸업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분명한 입지와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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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MAI) 요약 정보

로 고

학  교 명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Moscow Aviation Institute)

설립 연도 1930년 3월 20일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Volokolamskoe shosse, 4, Moskva, Russia 125993)       

총        장 빠가샨 미하일 아슬라노비치 (Погосян Михаил Асланович) 

학 생   수 2만3500명

교직원 수 2,000명의 교수·강사진 및 4,000여 명의 과학 스텝   

서         훈 레닌 훈장, 10월 혁명 훈장

학         부

ㆍN1. Aircraft Engineering

ㆍN2. Flight vehicle engines

ㆍN3. Control system, informatics and electric power engineering

ㆍN4. Flight vehicle Radioelectronics

ㆍN5. Economics and management

ㆍN6. Aerospace engineering

ㆍN7. Robotics and intelligent systems

ㆍN8. Applied mathematics and physics

ㆍN9. Applied mechanics

ㆍN10. Humanities

ㆍN11. Pre-school

기         타

ㆍTU기 디자이너 트폴레르, 이그기 디자이너 미코얀 등 

ㆍ역대 RAS(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구성원 중 2019년 모스크바 항공 대학교 출신의 

   학자 지도자 4명*과 6명의 교수가 포함됨

* I.F. Obraztsov, Yu.A. Ryzhov, A.M. Matveenko, M.A. Pogosyan 

【참고】 MAI 홈페이지

현지 이슈 산업 현황 산업 정책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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